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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이 시조에 나타나는 브라운운동의 문학치료학

Literary Therapeutics of Brownian Motion
in Hwang Jin-yi's Sijo

박인과*

Park In-Kwa*

요 약 본 연구는 인간의 서사의 브라운운동을 생리학적 관점으로 서술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이 문학작품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서 향후 문학치료의 시행에 활용할 목적을 지니고 있다. 황진이 시조는 처음에 그리움을 베어내는

행위를 한다. 그리고 다음에 그 그리움을 접어 보관을 한다. 마지막으로 그 그리움을 펼쳐내는 것이다. 이렇게 접고

펼침의 운동으로 이 시조는 진동한다. 이것이 시조의 브라운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끝없는 사랑을 완성한다.

이러한 문학적 감정의 브라운운동을 활용한다면, 문학치료가 인체생리학적인 치유의 조건들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 황진이, 고시조, 감정의 입자들, 브라운운동, 감정 꼬매기

Abstract This study describes Brownian motion of human narrative in physiological persp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these functions appear in literary works and to apply them to the practice of 
literary therapy in the future. Hwang Jin-yi's sijo is the first to cut off the longing. Then, It fold that longing 
and keep it. Finally, It is to unfold those longing. In this folded and unfolded movement, this Sijo is vibrated. 
This is the Brownian motion of Sijo. In this, the Sijo completes endless love. Using the Brownian motion of 
these literary feelings, it seems that literary therapy can form conditions of human physiological he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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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브라운(R. Brown, 1773-1858)은 스코틀랜드의 식물

학자로서 ‘브라운운동(Brownian motion)’에 관한 이론

을 본격적으로 연구하였다. 이후 이러한 이론은 독일의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A. Einstein, 1879-1955)에 의해

서 확립되었다. 브라운운동은 꽃가루 등의 입자들이 불

규칙적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의 논의는 인간의 감정의 입자, 혹은 서

사의 입자도 하나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끊임없이

브라운운동을 하며 인체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관점으

로 탐색된다. 문학치료는 문학적 서사의 꼬이고 접히고

펼쳐지며 이동하는, 문학적 서사의 역동성으로써 이루

어지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인간의 창작적 서사가 접히

고 펼쳐지며, 비규칙적으로 회전을 수행하며 자신의 목

표지점에 도달하려고 하는 서사의 운동을 감정의 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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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운동으로 간주하기로 한다. 이 브라운운동을 통하여

새로운 인체의 신호가 발생하고, 문학치유가 이루어진

다고 보는 관점이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서사의 브라

운운동에 의하여 인체에서 어떠한 신호가 발생하기도

하고, 인체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다양한 감정이 생산

된다고 본다.

본 연구자는 이 서사의 브라운운동이 결국은 인간의

마음을 결정한다고 본다. 또한, 인간의 마음에 의해 서

사의 브라운운동이 진행되기도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서사가 없으면 치유적인 신호 전달이나 기억,

운동 등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존재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면 서사의 브라운운동은 인간의 행동에 어떤 영

향을 끼칠까. 그 영향중의 하나가 인간의 창작 능력의

발휘에 있다. 인간의 창작 행위는 인체의 서사들이 관여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인간의

서사의 브라운운동을 생리학적 관점으로 서술하며, 이러

한 기능이 문학작품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서 향

후 문학치료의 시행에 활용할 목적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서사의 브라운운동의 상태를 잘 드러낼

수 있는 황진이의 시조 동짓달 기나긴 밤을 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 고시조의 초장에서 브라운운동의

시작을 알리고 중장과 종장에서 브라운운동을 연속시

키고 목적을 이루는 구조를 탐색할 것이다. 이때는 문

장의 서사를 브라운운동의 주체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신경생리학적 논의들’[1-3, 5]을 기반으로

하였고, 본 연구자의 ‘논문들’[6-33]의 연장선상에 있다.

인문학적 서사의 동적인 부분들을 치유의 선상에 올려

놓고 논의를 이어갈 것이다.

브라운운동의 문학치료학적인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이에 대한 적절한 논의도 찾아보기 어렵

다. 본 연구를 통하여 문학의 인체생리학적인 새로운

관점이 형성되길 기대한다.

Ⅱ. 감정의 브라운 운동

인간은 인체 내에서 특별한 목적을 향한 감정의 브

라운운동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창작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문장에 의해 새로운 감동이 일어나거나

카타르시스가 진행된다면 감정의 브라운운동이 작동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감정의 브라운운동은 문학적

서사를 통하여 시행되는 뇌의 생리학적 기능에 의한 것

으로써, 치유의 서사를 유발한다. 다음은 『고시조대전

古時調大全』(김흥규 외 편저, 2012: 306)에 나타난 황

진이의 시조 동짓달 기나긴 밤을 [4]이다. 어떻게 브라

운운동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겠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 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론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굽이굽이 펴리라

1. 초장, 그리움의 절편(切片)

황진이는 시조 문장을 맛깔나게 버무린다. 이 문장의

요리를 위해 황진이는 도마의 역할을 하는 초장에서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 내어”라고 운을

뗀다. 여기서 ‘동짓달 기나긴 밤’은 그리움의 정서를 대

변하고 있다. 그래서 이 밤은 그리움으로써 작자의 불

면증을 야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 허리를 베어 내어’

라며 이 ‘밤’을 베어낸다는 것이다. 베어낸다는 것은 베

어내어 보관하겠다는 황진이의 의지이며, 이는 불면증

의 삭제를 의미한다. 즉, 수면을 취한다는 것이다. 그래

서 이 초장은 ‘밤’을 베어 낸 그리움의 절편(切片)이라

고 할 수 있다. 이 그리움의 절편에 수면이라는 양념을

버무리는 것이다.

2. 중장, 감정 꼬매기

중장은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이다. 이

는 초장의 절편을 이불과 함께 버무리고 있다. 그리고

‘서리서리’ 넣는다는 중장의 행위에 의해서 이 그리움의

절편이 한 두 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초장은

겨울을 나타내는 시어 ‘동짓달’이 등장하고, 중장에는

봄을 나타내는 시어 ‘춘풍’이 등장한다. 그러면 초장에

서 중장에 이르는 여정은 ‘동짓달’ → ‘춘풍’의 기간으로

서 겨울에서 봄까지의 수많은 날들을 수식하는 것이다.

‘동짓달’이라는 재료와 ‘춘풍’이라는 재료로 수많은 날들

을 버무리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초장의 ‘동짓달 기나긴 밤’은 하룻밤이

아니라 겨울에서 봄에 이르는 수많은 날들의 ‘밤’이다.

시적 강조의 의미로 확장되면 수많은 세월로 확장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시조에 의하면, 황진이는 그리움을 소

진시키지 않고 간직하며 수많은 세월을 기다리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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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렇게 하여 사랑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그것은 ‘서리서리 넣었다가’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움의 절편들을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는다는 것이다. 즉, 이 표현은 겨울과 봄까지 이어지

는 많은 날들의 그리움의 서사들을 춘풍 이불에 꿰매어

놓는다는 것이다. 꿰매어 놓지 않고는 그 많은 그리움

의 서사들을 춘풍 이불에 다 쌓아둘 수는 없을 것이다.

‘춘풍’은 바람이므로 이 바람에 의해 그리움들이 날아가

버릴 것을 염려하는 것이다. 또한, 종장의 ‘구비구비 펴

리라’의 행위는 중장에서 꿰매어 이불을 만들어 놓지

않고서는 시행될 수 없다. 그래서 ‘서리서리’ 넣는 것

은 꿰매는 행위이며 그 결과로써 그리움의 절편에 의해

그리움의 이불이 탄생한다.

이러한 황진이의 중장의 행위는 ‘동짓달 기나긴 밤’

의 숱한 그리움들을 꿰매어 ‘춘풍’으로 서리서리 접어놓

는다는 것이다. 그렇게 접는 행위는 펼치는 행위의 선

행조건이다. 이불을 접어서 개는 행위는 나중에 ‘어론

님’ 오실 때에 펼치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써 황진이는

시조에서 이불의 접고 펼침의 행위를 추동한다. 이는

브라운운동을 추동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장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3. 종장, 끝없는 사랑

종장은 이 시의 마지막 결말 부분으로서 “어론님 오

신 날 밤이어든 굽이굽이 펴리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 종장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을 알리고 있다.

바로 ‘구비구비 펴리라’에 의해서다. 이 ‘구비구비’는 그

리움의 깊이와 넓이와 부피가 얼마나 큰지 몰라도 황진

이는 자신의 모든 그리움을 표상한 것이며, 이는 또한

한순간에 없어질 그리움이 아니다. 그래서 결말 부분인

종장은 영구히 ‘구비구비’ 이어질 사랑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그 장소는 ‘님’의 품에서다. 이것이 치유의 문법

이다. 이 시조를 반복해서 감상하면 이러한 치유의 기

제가 끊임없이 증폭된다.

Ⅲ. 시조 3장의 목표지점

황진이가 읊고 있는 동짓달 기나긴 밤을 의 시조 3

장의 목표 지점은 ‘어론님’의 품이다. ‘어론님’과 만나는

밤에 끝없는 사랑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그립고

안타까운 시간의 기나긴 밤의 연속선상에 있지만 이 시

간들을 모두 모아서 영원히 님과 함께 하겠다는 시적

목표 지점인 것이다. 이 ‘님의 품에서의 끝없는 사랑’,

이것이 치유의 기제이다. 황진이가 목표하는 문학치료

의 지점이다. 그리운 님이 다시 오실지 못 오실지는 몰

라도 오신다는 그리움에의 희망으로 지금 여기에서의

삶을 지탱한다. 이것이 문학의 기능이며, 문학치료의 효

과이다.

Ⅳ. 논의 및 제안

이 시조에 의해서 인간의 끊임없이 변화하며 일어나

는 감정은,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자신이 갈구하는 사랑

의 목표 지점을 향해서, 끝없는 여정을 수행하는 시조

서사의 브라운운동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 시

조 서사의 브라운운동은 3개의 장이 ‘절편’ → ‘접힘’ →

‘펼침’ 등의 행동 양식으로 서로 끊어지고 섞이고 꼬이

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독자의 가슴에 설렘을 주는 행

위로써 문학치료를 시행한다. 이러한 감정의 브라운운

동은 작품을 감상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일어나는 감

정의 치유 현상이다. 그것이 누구나 이 시조를 감상하

며 감탄하는 이유이다.

우리는 이제 제 4차 산업의 영토에 있다. 이 시기는

모든 학문이 함께 어울려 새로운 방향에로의 길을 트고

인간의 삶과 복지에 기여하기 위함에 있다. 모든 학문

들은 서로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 학문들 각자가 홀로

는 존재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변학문들을 살피

고 주변의 중요한 이론과 현실적 적용 사례들이 자신의

학문와 어떻게 연관 되어 있는지 주의 깊게 연구하여야

한다. 그런 연구자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며, 인류가 잃

어버렸던 꿈과 희망을 찾아주게 될 것이다.

Ⅴ. 결 론

황진이의 사랑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브라운운동의

서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황진이는 사랑을 위

해 시조를 창작하는 것이다.

그녀의 시조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서사의 행위 자

체가 물질 입자의 브라운운동을 닮아있다는 것이다.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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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하나의 그리움의 절편이 되고, 중장은 그 서사들

의 접힘의 행위를 수행하고, 종장은 다시 펼침의 운동

을 시행한다. 시조의 서사는 이러한 운동을 반복적으로

감상할 때마다 끊임없이 치유의 행위를 증폭시킨다.

그런 결과 그리움과 불면증이 유보되는 치유를 경험

하게 되고, 현재 여기에서의 삶이 한층 희망과 기쁨으

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문학치료는 감정의

브라운운동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문학치료를 시행할 때도 서사의 운동성을 감안하여 추

진해야 한다.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더욱 더 치유적인

문학치료의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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